
HOME 뉴스 자치구공단

마포공단, 신임 한일용 이사장과 지속가능
경영 추진단(TF)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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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강화' 위한 소통 기반 마련

[시정일보 김혜란 기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일용, 이하 공단)은 지난달 2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지속가능경영 소통데이’를 개최하고, 신임 CEO와 지속가능경영

추진단(TF) 실무진 간의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마포구공단 한일용 신임 이사장-추진단 TF 상견례, ‘2025년 제2회 지속가능경영 소통데이’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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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6월16일자로 취임한 한일용 이사장이 공단의 주요 성과관리 실무진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로, 추진단 TF 구성원 소개, 지방공기업 경영 관련 이슈 공유, 자유 토론, 오찬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이날 조직 내 핵심 기능별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 추진단(TF)’을 총 6개 분야(기획·재

무·인사노무·윤리고객·안전·리더십)로 소개하며, 성과 연계성과 협업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으며, 실무진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일용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각 분야별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단발성이 아닌 조직 전

체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소통 기회를 정례화해 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마포구의 특화 사업 중 하나인 ‘마포순환열차버스’ 활성화와 관련된 아

이디어 토론회도 진행됐으며, 공단은 해당 사업이 교통, 관광, 상권을 연계하는 지역 기반 모델

인 만큼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검토를 이어

가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실무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

련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데이’를 통해 실적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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